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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임시번

호판을 달고 다니던 운전

자가 경찰에 적발돼 면허

를 박탈당했다.

중국 저장성 경찰은 지난

달 26일 밤 저장성 리수이

의 한 고속도로에서 유효

기간이 지난 임시번호판

을 달고 운행중이던 스포

츠카를 발견하고 차를 세

우고 검문했다. 그런데 경찰은 운전자의 면허 역시 만

료되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주 씨에게 벌점과 벌금

을 부과하고 면허증을 압수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포르쉐 신차를 구입한 

주 씨는 4월 안에는 새 번호판을 달지 말라는 점쟁

이의 말을 듣고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닌 것으로 밝

동물보호소에서 입양된 반려

견이 유괴당할 뻔한 어린 주인

을 구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달 

28일 새벽 3시 45분경이다. 펜

실베이니아 프랭클린 카운티

에 사는 톰과 멜리사 램버트 부

부는 에드가가 한밤 중에 갑자

기 짖어대는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당시 집 안에는 부부 외에 

각각 3살, 6살, 8살 딸이 잠들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몰래 집으

로 들어오자 에드가가 으르렁

거리며 짖어댄 것이다. 부부는 

위험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

했으나 침입자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사건의 진실은 다음날 침입자였던 토마스 드왈드

(20)가 체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토마스

는 지난달 25일 같은 지역에서 4살짜리 여자 아이를 

유괴했으나 다음날 그가 출근한 사이에 그 아이는 

도망쳤다. 이후 토마스는 다시 아이를 유괴하기 위해 

감시가 소홀한 집을 물색하다 램버트 부부의 집을 범

점쟁이 말 들었다가 낭패당한 남성

유괴될 뻔한 어린 주인 구한 입양견

지난해 연말‘원통’모양의 주황색 캡슐에 몸을 싣고 

홀로 대서양 횡단에 도전했던 노인이 4개월 여 만에 지

난 3일 목적지인 카리브해 세인트 유스타티우스 섬에 도

착하며 무모한 도전이라는 항간의 우려를 말끔히 씼어

냈다.

프랑스 노인 장 자크 사뱅(72)의 도전은 지난해 12월 26

일 모로코 서쪽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가장 작은 섬 

엘 이에로에서 시작됐다. 사뱅은 특수 제작된 주황색‘배

럴 캡슐’에 몸을 싣고 엔진이 아닌 해류와 바람에만 의

존해 대서양 횡단에 나섰다. 　

이 캡슐은 길이 3ｍ, 폭 2.1ｍ로 수지로 코팅된 합판으

로 만들어졌으며 내부에는 침대, 주방 카운터 등을 갖추

고 있지만 성인 남성이 겨우 일어설 정도의 작은 공간만 

있을 뿐이다. 다만 안전한 횡단을 위해 위성 기술을 적용

했으며 해양 연구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장비를 싣었다. 

그가 무한도전에 나서며 챙긴 특별한 먹을 거리는 새해

와 72번째 생일을 위해 준비한‘푸아그라’(거위의 간 요

리)와 화이트와인 그리고 레드와인 한 병이다. 샤빈은 홀

로 거친 바다와 싸우며 총 4,500㎞를 항해했다. 

샤빈은 공수부대 출신으로 민간 비행사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지난 2015년에는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인 해발 

4,807m의 몽블랑에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샤빈은 향후 좁은 장소에서 고립된 상태가 건강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하는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72세 노인, ‘배럴 캡슐’ 타고 
대서양 횡단 성공

혀졌다. 경찰은 주 씨가 차 

안에 새 번호판이 있지만, 

점쟁이의 말에 따라 아직 

달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

했다고 밝혔다.

주 씨는 현지언론에“새 

차를 사고 점쟁이를 찾아

갔는데 4월 안에는 번호

판을 달면 안 된다고 했

다.”면서“안전을 위해 점

찍어준 상서로운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

다. 그는 비록 면허는 잃었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점쟁이 말대로 5월 중 새 번호판을 달 것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주 씨는 임시면허가 만료됐다는 사실은 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장소로 골랐다.

토마스는 경찰 진술에서“감

시카메라가 없는 것을 확인하

고 부엌 창문을 통해 이 집에 

들어갔다.”면서“당초 세 명의 

아이 중 한 명을 납치하려 했

으나 개가 너무 무서워 도망쳤

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에드

가는 일약‘영웅견’으로 떠올

랐다. 특히 에드가가 과거 길거

리를 떠돌다 동물보호소를 전

전하며 오랫동안 입양되지 못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를 모았다. 부부는“몇달 전 보호소에서 에드가

를 입양한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결

정이었다.”면서“앞으로 평생 에드가에게 감사하며 

살 것”이라며 웃었다. 

유괴 용의자인 토마스는 납치, 강도, 감금, 성추행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기소될 예

정이다. 


